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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83개항살롱,‘연말 작은 음악회’ 

 - 6주간 진행된 원데이 클래스 ‘풋풋한 나의 클래식’의 마지막 여정 발표회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7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이음1977에서 연

말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음악회는 1883개항살롱(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)의 원데이

클래스 ‘풋풋한 나의 클래식’의 6주간 여정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

참여자들의 발표회로 진행됐다. 

 ‘풋풋한 나의 클래식’ 은 평소에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클래식을 

소프라노 박지은 강사의 재미난 해설로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

업이 진행됐다. 그동안 우리 귀에 익숙한 이탈리아 가곡을 배우고, 배

운 곡 중 한 곡을 선택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.

 

참여자들이 발표한 곡은 이탈리아 가곡 디 카푸아의 ‘오 나의 태

양’, 헨델의 ‘울게 하소서’, 조르다니의 ‘오 내 사랑’, 마르티니

의 ‘사랑의 기쁨’으로, 멋진 개항기 의상을 입고 그간 갈고 닦은 

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.



행사가 진행된 이음1977은 iH(인천도시공사)의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

사업 1호로서, 한국 현대 건축가 1세대인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곳

이다. 인천 내항이 내려다보이는 큰 창은 연말 작은 음악회를 더욱 

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.

류윤기 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“1883개항살롱은 올 한해 개항

장과 관련된 테마들을 선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”며, 

“이번 ‘풋풋한 나의 클래식’을 통해 일상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웠

던 클래식 체험과 연말 작은 음악회로 참여자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

선사해 드려 기쁘게 생각한다.”고 말했다.

1883개항살롱의 원데이 클래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1883개항살롱에서 

운영 중인 인스타그램(@1883gaehangsalon), 페이스북 등의 누리 소통망

(SNS)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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